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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the minimization effects of a subjective sense of poverty by social networks for urban

workers and the mediating effec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raw up measures and provide

implications in community health care by gende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 subjective sense of poverty have been generated by demographic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Second,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subjective

sense of poverty have been generated by types of social networks according to the gender. Third,

differences in types of social networks have been generated by gender. Fourth, differences in mediating

effects of the types of social networks influencing a subjective sense of poverty have been generated

by gender.

We provide effective methods in community health care by analyzing these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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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지역사회 보건학의 개념에서 빈곤층의 

우울의 예방 및 치료, 건강도시 환경 등 건강문제

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개입의 필요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연결망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 및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빈곤이 보건학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고[1], 건강상태가 나쁘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데 있다[2][3][4][5][6]

[7][8]. 물론 이러한 빈곤과 건강상태에 대한 인과

관계는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여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상태

가 나쁜 빈곤층이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제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곤은 지역사회 보건학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빈곤을 건강, 고용, 생존 등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상태와 행위를 선택하

지 못하는 ‘기본적 실현능력의 결핍’으로 규정[9]함

에 따라, 빈곤을 개인․가족․지역사회 등 각 수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각 수준 간의 상호관계와 인

과의 연결로 복잡성이 가중되어 체제요인과 환경

의 다양성, 제도, 규범 등 맥락의 면에서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이 많다. 빈곤은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

인 기준에서 그 기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

적 판단에 근거할 경우 주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그것들이 ‘과

학적’으로 결정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결정되든 

제3자의 판단에 의한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

지는 반면 주관적 빈곤 개념 하에서는 빈곤은 사

람들이 빈곤으로 간주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9].

특히 사회적 관계 등 비화폐적 차원으로 구성된 

기본적 실현능력접근에서 요구하는 정보량이 많아

지면서 주관적 빈곤 등의 질적 지표 이용이 확대

되고 있다[10].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9]. 빈곤은 결국 개인들의 

안녕(well-being)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

며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인 기준보다 빈곤을 

정의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11]. 특히 빈곤을 임

금근로자의 심리건강수준차원에서 파악한다는 것

은 지역사회 보건학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 및 구조 등 비화폐적 차원으로 구성

된 기본적 실현능력접근에 주의를 갖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관적 빈곤을 질적 지표로 이용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20년대 조직 내 인간 관계

론이 등장하면서 작업자 간의 관계와 심리적 친근

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직무 만

족과 근로자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

고 촉진하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고, 조직이나 직무에 만족한 종업원들이 조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도

출하는데 집중했다. 최근에는 직장인의 행복감, 감

정적 조직몰입, 직무 몰입 등이 거론되고, Ye[12]는 

자기소득이 늘어도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만족감이 덜하다는 ‘Easterlin's paradox’ 현

상으로 직장인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직장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에너지, 업무 자신감, 업무 의미감, 조직/상

사 지원, 동호회 활동, 가족관계 만족 요소[13]가 

거론되고 있음은, 직장인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경

험하는 것에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는 연구흐름임을 알 수 있

다.

사회연결망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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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

과 원조,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 관계적 거래라고 정의 될 수 있다

[14].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의 

연결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데, 개인, 집

단 및 지역사회의 지지는 적응 및 안녕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억

제하는 간접적인 효과와 스트레스 지각, 외로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과 신체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음[15][16]을 설명하면서 여러 

위험요인과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빈곤

층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Almeida[17]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 

받는 사회적 지지보다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

함을 보였다. 빈곤층의 사회연결망에 대한 인식이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18], 이웃 등 

지역사회 연결망에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우울함이 

낮았으며, 빈곤층 가족 결속력이  자활의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이 성별이나 연령 등 대상에 따

라 차이가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접근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를 단일한 집단 층으로 다루어 왔

고, 또 접근방법을 복지측면에서만 다루어 온 점

은, 각 특성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에 집중한다. 대한

민국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25,951천명의 

73.1%인 18.946천명이 임금근로자로,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자 7,005천명의 2.5배에 임박하기 때문

이다[19].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을 

직접적으로 정의한 연구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학,

사회복지학, 사회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앞으로 다

학제간 연구에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학문간 더 깊은 연계와 교류를 통해서 각 학문들

이 독자적인 발전과 더불어 연계하여 상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성인지적인 관점에

서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의 인식 실태와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지역사회 보건분야에서 실행

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임

금근로자의 안녕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관적 빈곤

감을, 사회연결망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갖는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

적 빈곤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의 차이와 주관적 

빈곤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

연결망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과 주관적 빈곤감

과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다섯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보건학

적 측면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대한 

사회연결망의 매개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지역보건 

분야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Figure 1>의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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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Social Networks-
Size,Strength,Density

Subjective Sense
of Poverty

H2                                                                                                     H13

H6,H7,H8

H9,H10,H11

by Gender

Types of
Social Network

H3,H4,H5

H1                                                                                                        H12

<Figure 1> Study model

H1.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은 주관적 빈곤

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주관적 빈

곤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별 크기는 주관적 

빈곤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별 강도는 주관적 

빈곤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별 밀도는 주관적 

빈곤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은 사회연결망별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은 사회연결망별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은 사회연결망별 

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사회연결망

별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사회연결

망별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은 사회연결

망별 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빈곤

감의 관계에서 사회연결망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

이다.

H13.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적 빈

곤감의 관계에서 사회연결망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대상은 2013년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

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임금근로자 356명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주관적 빈곤 

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Ferge[20]방식과 

Muffels[21]의 방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전문가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자아 중심적 연결망기법을 기초로 개인이 소

유하고 있는, 혹은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망의 틀을 2개로(가

족 및 인척관계와 친구 및 사회적 관계, 이하 가족

연결망와 친구연결망으로 표기) 제시하였다[22]. 제

시된 연결망의 틀 중 가족연결망의 정의는 부모,

형제 등 법적 가족과 이모, 삼촌 등 법적 친척을 

의미한다. 친구연결망의 정의는 소꿉친구나 학교 

동기, 선후배, 동아리 친구, 이웃, 직장동료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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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활동, 종교모임 등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연결망의 크기(Size)는 

Burt[22]의 ‘Burt Names Generator'를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고, 사회연결망의 강도(Strength)는 

General Social Survey[23]의 Cycle22, Section1:

Social Networks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밀도(density)는 Kang[24]의 Lubben Social

Network Scale-18)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자료 분석 방법

종속변수인 주관적 빈곤 인식을 평가하기 위하

여 단일차원적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의 해석은 측정된 주관적빈곤감의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적빈곤감이 높다’, 또는 ‘주관적

빈곤감의 정(+)의 영향’으로 결과의 의미를 정하였

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 연령, 학력, 결혼상

태, 종교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주거형태․가구

원수․직업․근무형태․월평균소득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사회연결망별 크기(Size),

강도(Strength), 밀도(density)로 구성하였다. 사회

연결망 크기 추출은 2개의 연결망 틀에 친숙하다

고 생각되는 해당 수를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구

성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연결망의 강도 측정은 연

결망과의 접촉빈도를 리커트 5점으로 사용하여, 점

수가 높아질수록 강한 강도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사회연결망 밀도는 연결망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3

가지(정서적, 물질적, 신체적 도움)로 분류하여 리

커트 5점 척도를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밀도가 높

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뢰도는 <Table 1>에 제

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18과 AMO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for
Measurement Items

Items N Cronbach’s α
Types of Social 
Network
(family, friend)

social network size 4 .686
social network 
strength 8 .786
social network 
density 12 .876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
관적빈곤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적 

빈곤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2>. 응답자 중 

남자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은 평균 3.08

(sd=.529)로, 여자임금근로자 2.98(sd=.569)보다 더 

빈곤함을 느끼고 있었다. 남자는 연령층이 높을수

록, 여자는 40대(평균 3.02, sd=.549)가 가장 높은 

주관적 빈곤감을 인식하였다. 학력과 관련하여 남

녀임금근로자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빈곤

감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분포와 관련하여 남녀 모

두 100만원미만집단에서 평균 3.25(sd=.500), 3.18

(sd=.874)의 주관적 빈곤감을 높게 인식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과 주관적빈곤감의 
관계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 변수와 주관적빈곤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3>, 사회연결망 

크기에 있어서는 남녀근로자 모두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주관적 빈곤감이 감소했으나, 남자

의 경우 친구연결망 크기(r=-.244, p<.001)가, 여자

의 경우 가족연결망크기(r=-.291, p<.001)가 주관적

빈곤감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사회연결망강도

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친구연결망과의 강도

(r=-.204, p<.01)가, 여자는 가족연결망과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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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7, p<.01)가, 사회연결망밀도와의 관계에 있

어서 남자는 친구연결망과의 밀도가 (r=-.186,

p<.01), 여자는 가족연결망과의 밀도가 (r=-.146,

p<.05) 주관적빈곤감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

다.

<Table 2> Demographic․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SP

variables category male female
N(%) mean s.d t/F N(%) mean s.d t/F

SSP 356(100.0) 179(50.3) 3.08 .529 177(49.7) 2.98 .569
Age < 20 - - - 2.068† 1(0.6) 5.00 2.891**

20~29 41(22.9) 2.95 .498 38(20.9) 2.92 .539
30~39 42(25.0) 3.02 .511 40(23.7) 3.00 .555
40~49 43(23.5) 3.12 .550 44(24.9) 3.02 .549
50~59 36(20.1) 3.14 .543 34(19.2) 2.97 .460
60≤ 17(9.5) 3.35 .493 20(11.3) 2.90 .718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7(3.9) 3.43 .535 3.904** 11(6.2) 3.09 .701 2.261†level High School 76(42.5) 3.20 .542 88(49.7) 3.08 .508
College 35(19.6) 2.94 .416 28(15.8) 2.86 .591
Over University 61(34.1) 2.98 .532 50(28.2) 2.86 .606

Marriage marry, cohabit 118(65.9) 3.12 .509 .752 119(67.2) 2.96 .558 1.840
divorce, bereavement 3(1.7) 3.00 .000 9(5.1) 3.33 .500
single 58(32.4) 3.02 .577 49(27.7) 2.98 .595

Religion yes 74(41.3) 3.03 .523 -1.208 104(58.3) 2.91 .576 -1.958*
no 105(58.7) 3.12 .532 73(41.2) 3.08 .547

Residence own house 135(75.4) 3.08 .504 .038 137(77.4) 2.93 .523 2.689**
deposit 35(19.6) 3.09 .562 29(16.4) 3.24 .636
monthly rent 7(3.9) 3.14 .900 9(5.1) 3.11 .782
other 1(0.6) 3.00 . 1(0.6) 3.00 .

Number of < 1 12(6.7) 3.17 .718 .444  8(4.5) 3.13 .835 2.308**
families 2-3 61(34.1) 3.13 ,499 56(31.6) 3.13 .541

4-5 100(55.9) 3.05 .539 110(62.1) 2.91 .551
6≤ 6(3.4) 3.00 .000 3(1.7) 2.67 .577

Job management, office 94(52.5) 3.02 .508 2.499† 95(53.7) 2.97 .535 3.001*
service. sale 55(30.7) 3.09 .070 65(36.7) 2.92 .594
technical engineer 30(16.8) 3.27 .106 17(9.6) 3.29 .588

Employ regular 154(86.0) 3.09 .516 .446 149(84.2) 2.96 .556 -1.260
part-time 25(14.0) 3.00 .611 28(15.8) 3.11 .629

Income < 100 4(2.2) 3.25 .500 2.145* 11(6.2) 3.18 .874 3.499**
(10,000
    Won)

100-199 53(29.6) 3.08 .474 99(55.9) 3.06 .550
200-299 63(35.2) 3.11 .542 52(29.4) 2.87 .525
300-399 40(22.3) 3.10 .545 9(5.1) 3.00 .000
400≤ 19(10.6) 2.95 .621 6(3.4) 2.33 .516

 *p<.05,  **p<.01,  ***p<.001,  †p<.10 SSP: Subjective Sense of Poverty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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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al Networks and Subjective Sense of Poverty by Gender (uint; coefficient of correlation)

                 S․N
             Types
 Gender

S․N-Size S․N-Strength S․N-Density
families 
network

friends 
networks

families 
network

friends 
networks

families 
network

friends 
networks

male -.183** -.244*** -.111 -.204** -.141† -.186**
female -.291*** -.250*** -.207** -.113 -.146* .004

 *p<.05,  **p<.01,  ***p<.001,  †p<.10        S․N: Social Networks

3.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
연결망의 관계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연결망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4>, 연령

요인과 관련하여 남자는 친구연결망크기(r=.157,

p<.05)와는 정적인(+) 상관관계, 친구연결망강도

(r=-.196, p<.01)와는 부적인(-) 관계를, 여자는 가족

연결망크기(r=.203,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득요인과 관련하여 남자는 친구연결망강

도(r=-.185, p<.01)와 부적인(-) 관계를, 여자는 가족

연결망강도(r=.202, p<.01)는 정적인(+) 관계를 보

였다.

4.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의 매개효과

주관적빈곤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사회

연결망의 매개 효과 여부에 대해 경로분석을 통하

여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 총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특성으로 인

한 제한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요인과 

교육연수요인을,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소득요인만

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변수들은 앞장의 분석

결과에서도 주관적빈곤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고, 그 외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향의 정도가 작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형 적합도 판정을 위해 

모형에서 포함된 오차항의 영향력은 모두 회귀가

중치를 1로 고정시켜 판정하였다.

1) 모형의 적합성

설정한 모형을 검증한 결과 경로모형의 절대적

합지수는 χ²값은 유의수준 .05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남자=222.281, 여자=274.034). RMSEA는 평

균(남자=.060, 여자=.092)로 90% 신뢰구간을 설정

할 경우 (.000-.1) 사이의 값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그 외 GFI(남자=.982, 여자=.965)와 

AGFI(남자=.889, 여자=.936), NFI(남자=.956, 여자

=.895), IFI(남자=.939, 여자=.902) 등 적합지수도 기

준치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양

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경로 모델과 경로계수

관측요인간의 모수추정치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Figure 2><Figure 3><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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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mographic․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Networks by Gender (uint; coefficient of
correlation)

                      S․N
                Types
 Gender

S․N-Size S․N-Strength S․N-Density
families network friends networks families network friends networks families network friends networks

male
 age .114 .157* -.029 -.196** .019 -.100
 education .020 .029 -.005 .036 -.039 .183**
 income -.008 -.047 -.126† -.185** -.057 -.034

female
 age .203** .085 .020 -.210** .111 .030*
 education .037 .106 -.046 -.021 .003 -.056
 income .041 .021 .202** -.093 .003 -.050

 *p<.05,  **p<.01,  ***p<.001,  †p<.10 S․N: Social Networks

Income

Education

Age

Subjective Sense of  Poverty D7

Size-families D1
1

Size-friends D2
1

Strength-families D3
1

Strength-friends D4
1

Density-families D5
1

Density-friends D6
1

1

.148*

.273**
0.002

-.035*

0.008

0.003

.012***

1.
23

4*0.
62

8

0.055

0.015

-0.028

.457**

0.007

-0
.0

06

-.015*

-0.003
-.004*

-0.002

-0.003

-.001***

-.010***-.006* -0.001 -.030** -0.011-.015*

<Figure 2> Path model social network by male

Income

Education

Age

Subjective Sense of  Poverty D7

Size-families D1
1

Size-friends D2
1

Strength-families D3
1

Strength-friends D4
1

Density-families D5
1

Density-friends D6
1

1
-.004*-.042*

-0.001

.16
4*

**
.12

0*

-0.007

-.045***

.006*

0.045

0.
48

2

.75
1*

-0.1
46

-0.1 -0.074 0.11

-0
.0

03

.00
6**

*

-0.001

-0.002
-0.001

-.010**
-.009*

-.020* -0.02 -.013* 0.0160

<Figure 3> Path model social network by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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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 analysis by gender, Types of social networks
(unit; path coeffícient)

path male female
Estimate S.E. C.R. Estimate Estimate S.E. C.R. Estimate

Age → SSP .012*** .003 3.592 .292 -.004 .004 -.982 -.080
Education → SSP .007 .021 .332 .028 -.042* .020 -2.093 -.170
Income → SSP -.001*** .000 -3.476 -.263 -.001 .000 -2.048 -.153
Sz-fam → SSP -.006* .003 -1.866 -.125 -.009* .005 -1.779 -.127
Sz-fri → SSP -.010*** .003 -3.817 -.259 -.010** .004 -2.571 -.180
Str-fam → SSP -.001 .013 -.055 -.004 -.020* .015 -1.335 -.095
Str-fri → SSP -.030** .013 -2.262 -.155 -.020 .018 -1.139 -.081
Ds-fam → SSP -.011 .007 -1.525 -.101 -.013* .009 -1.436 -.099
Ds-fri → SSP -.015* .008 -1.862 -.126 .016† .009 1.663 .116
Age → Sz-fam .148* .073 2.017 .175 .164*** .052 3.179 .255
Age → Sz-fri .273** .091 2.983 .255 .120* .064 1.872 .152
Age → Str-fam .002 .019 .085 .007 -.007 .017 -.405 -.032
Age → Str-fri -.035* .018 -1.980 -.168 -.045*** .015 -3.091 -.247
Age → Ds-fam .008 .032 .245 .022 .006* .029 .198 .016
Age → Ds-fri .003 .028 .107 .009 .045† .028 1.635 .134
Education → Sz-fam .628 .483 1.302 .118 .482† .297 1.624 .135
Education → Sz-fri 1.234* .602 2.049 .182 .751* .369 2.038 .172
Education → Str-fam .055 .124 .440 .040 -.146 .098 -1.495 -.125
Education → Str-fri .015 .118 .129 .011 -.100 .084 -1.188 -.099
Education → Ds-fam -.028 .212 -.133 -.012 -.074 .167 -.446 -.038
Education → Ds-fri .457** .188 2.434 .218 .110 .159 .691 .059
Income → Sz-fam -.006 .007 -.817 -.067 .000 .006 -.015 -.001
Income → Sz-fri -.015* .009 -1.698 -.137 -.003 .007 -.386 -.030
Income → Str-fam -.003* .002 -1.690 -.139 .006*** .002 3.079 .238
Income → Str-fri -.004* .002 -2.065 -.165 -.001 .002 -.796 -.061
Income → Ds-fam -.002 .003 -.682 -.056 -.002 .003 -.506 -.040
Income → Ds-fri -.003 .003 -1.247 -.101 -.001 .003 -.202 -.016
*p<.05,  **p<.01,  ***p<.001,  †p<.10SSP: Subjective Sense of Poverty/ Sz: Size/ Str: Strength/ Ds: Density/ fam: families/ fri: friends

3) 경로모형의 효과분석

<Table 6>은 경로모형의 구성요인이 어떤 경로

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기

술한 효과분해표이다. 성별에 따라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은 남자임금근로자는 교육연수요인이 사회

연결망을 완전매개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자임

금근로자는 연령과 소득요인이 사회연결망을 완전

매개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

향을 미치는 연결망의 종류에 있어서 남자는 친구

연결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여자는 가족연결

망을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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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diation effect operation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operations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ale Age→Size-families→SSP .292 .175*-.125 -.021 -.006 partial
Age→Size-friends→SSP .292 .273*-.010 -.002 -.0007 partial 
Age→Strength-friends→SSP .292 .035*-.030 -.001 -.0003 partial 
Education→Size-friends→SSP - .182*-.259 -.047 -.047 full 
Education→Density-friends→SSP - .218*-.126 -.027 -.027 full 
Income→Size-friends→SSP -.263 -.137*-.259 .035 -.009 partial 
Income→Strength-friends→SSP -.263 -.165*-.155 .025 -.006 partial 

 female Age→Size-families→SSP - .255*-.127 -.032 -.032 full 
Age→Size-friends→SSP - .152*-.180 -.027 -.027 full 
Age→Strength-friends→SSP - -.247*-.081 .020 .020 full 
Age→Density-families→SSP - .016*-.099 -.001 -.001 full 
Education→Size-families→SSP -.170 .135*-.127 -.017 .002 partial 
Education→Size-friends→SSP -.170 .172*-.180 -.030 .005 partial 
Income→Strength-families→SSP - .238*-.095 -.022 -.022 full 

  SSP: Subjective Sense of Poverty/ partial: partial mediation/ full: full mediation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근로자를 대

상으로 사회연결망이 주관적빈곤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매개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보건분야에서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실증 분석은 선행 문헌 고찰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계한 후, 2013년 경기도 부천

지역의 임금근로자 356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고찰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남녀임금근로자 모두 공통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빈곤감이 높았으며, 기능․기계조

작․제조직 등 육체소모가 많은 직업이 높은 주관

적 빈곤감을 인식하였다. 소득과 관련하여 남녀 모

두 100만원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주관적 빈곤

감을 인식하였으나, 300-400만원의 소득자도 보통

이상의 주관적 빈곤감을 인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건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주관적 빈곤감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관련 직종과 연계되는 지역보건정책 개발과 

개입 방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임금근로

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건강관련 요

인이 작용[16]하고 있는 바, 지역보건기관을 중심

으로 정신건강보건측면에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주관적 빈곤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제

도 개발이 필요하다. 예로, 지역보건소 중심의 직

장내 또는 직종간 정신건강실태조사나 정신건강교

육, 직장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주관적빈곤감 감소 

유도는 안정적인 지역 정신건강 유지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자임금근로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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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임금근로자보다 더 빈곤함을 인식하였으며, 연령

이 높을수록 주관적 빈곤감을 높게 인식하였다. 사

회연결망과의 관계에서는 친구연결망이 강할수록 

주관적 빈곤감 감소에 영향을 주고, 교육연수가 증

가할수록 친구연결망의 크기나 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유추해 볼 때, 지역보건기관을 중심으로 한 

직장과 연계한 정신보건 관련 모임이나, 취미·동아

리 모임 참여 활동 등 만남의 기회를 확충과 지역

정신건강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친구연결망 확대

에 집중하는 사회연결망 창출 채널의 다양화를 모

색해야 할 것이다. 예로,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금연교실, 금주교실, 올바른 식습관 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있으며,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령별·질환별 주관적빈곤감 예방프

로그램의 개발과 참여 기회 보급, 정신건강 강좌,

정신건강 자조모임 등이 있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자임금근로자는 40

대가 가장 높은 주관적 빈곤감을 인식하였으며, 종

교와 가족연결망이 주관적 빈곤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반영하여, 중년여성임금근로자의 주관

적 빈곤감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즉 직장 내 종교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창

출 채널을 확충해야 하며, 지역보건기관을 중심으

로 한 가족연결망을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통

해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 정신건강 교육 등을 실

시[7]하고 있으나, 중년여성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의 보완을 통해 중년여성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 증가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역정신

보건센터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예를 들면,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직장이 연계한 

가족관계개선교육,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프로그램,

부부치료프로그램, 보건소와 복지기관과 직장이 연

계한 멘토링사업 등을 통해 가족연결망의 크기와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활동으로 인해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우므로,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임금근로

자를 위한 이웃 유대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여성임금근로자가 친구연결망이 유의미

하게 낮은 것은 친구나 이웃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사 활동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유대는 우울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17]이 될 수 있

으므로 지역보건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웃 유대 증

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몰성적 정책이나 사업은 실제 적용에 있

어 성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사회 보건 분야에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의 경우 지

역보건기관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

[7][16]는 지역보건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

행이 필요하다. 즉 건강증진 실천사업의 종목인 방

문보건, 건강교실, 영양관리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실천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보건학을 바탕으로 사

회복지학, 여성학, 가족사회학의 이론을 활용한 연

구로 앞으로 다학제간 연구에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학문간 더 깊은 연계와 교류를 통

해서 상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분야

에서 주관적 빈곤감의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젠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

로 이후에 보다 더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게 될 것

을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

연결망 요인을 매개변수로 다루어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의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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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설문조사를 통한 연

구이므로 향후 심층 면담 등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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